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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토리 맵 작성이 자폐성장애 학생의 내용이해와 평균어절길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발달센터에 다니는 자폐성장애 학생 3명이 본 연구에 참여

하였다.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설계를 적용하였고 실험은 

기초선, 중재, 유지의 순서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야기 자료는 각 회기마다 중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사용하였고, 내용이해 검사를 위해 사실적 질문과 추론적 질문

으로 구성하여 이해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야기를 다시 말하도록 하여 학생이 발화한 

이야기를 녹음한 후 전사하여 평균어절길이의 변화를 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토리 

맵 작성이 자폐성장애 학생의 내용이해와 평균어절길이가 기초선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유지

기간에도 내용이해와 평균어절길이 점수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토리 

맵 작성이 자폐성장애 학생의 내용이해와 평균어절길이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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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DSM-5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

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에 결함을 보인다고 한다.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합된 형태로 사용하지 못하며 눈 맞춤과 몸동작에서 비정상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결함을 나타내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습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된다. 또한 이들은 감정이나 사회적 의미를 가진 정보

들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함은 사회적 문맥 

속에서 언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언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글을 이해하고 처리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술부족은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사회 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생활에서의 통합을 어렵게 한다. 

이야기 전략은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중요한 

사고를 회상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전략이다(이은미, 김성수, 2012; Sten, Glenn, 1979).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조직하고 형상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방식이고, 사고의 또 

다른 양식이다(신경화, 2008).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전개과정이 나열되므로 

아동의 언어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되는 구어 의사소통과 정보를 포함하는 문어 의사소통 사이의 역할을 담당

하며(박경희, 2001; 홍종관, 황문희, 2004), 이야기를 통해서 언어능력의 발달이 촉진

되며, 다양한 어휘와 표현방법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독해력이 향상된다. 이러한 이야

기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일반적인 지식구조와 현재 읽고 있는 이야기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재구성의 과정(천선희, 2007)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의 

특징을 이야기 도식(story schema)이라고 하다. 글의 구조에 관한 지식을 갖추면 

전제의 줄거리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생략된 내용의 추론이 가능하며 주제파악도 

용이하다.

그러나 이야기의 특성과 관련된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자폐성장애 학생은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의 문제로 이야기 구조를 활용하여 글을 

이해하고 다시 말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글을 읽고 전제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보

다는 단편적인 사실에만 주목하며 수용적으로 낱말을 읽는 수준으로 성공적인 독해

라고 보기 어렵다(권명옥, 안계례, 2005; 박현옥 2007). 자폐성장애 학생의 읽기 

능력은 가장 취약하며 특히, 독해 부분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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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양한 전략 중 글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도식 조직자를 활용

하였다. Dickson 등(강옥려, 2004, 재인용)은 글의 구조와 이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글의 구조와 관련된 학습은 독해력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식 조직자 

중에서 이야기 글에 사용되는 도식 조직자를 ‘이야기 도식’이라고 한다. 이야기 도식은 

이야기 문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노승림, 2007; 최명진, 2008; 황리리, 2004), 

스토리 맵과 의미 구조도의 형태로 활용된다. 스토리 맵 작성 훈련은 짧은 글을 읽고 

주인공과 배경, 시간, 장소,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시도와 행동,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스토리 맵(story map)은 이야기 내용 요소를 시각적으로 활성화하여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문장 내의 사실이나 개념의 관계와 가장 중요한 

생각들을 서술하는 시각적 도구이고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생성하도록 돕는다

(Gardill, & Jitendra, 1999).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사전지식을 활성화하고 구조화

하는 것에 대해 능숙하지 않으므로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 원리와 동화읽기를 통한 스토리 맵을 학습하는 것은 자폐성장애 아동에게 이

야기에 대한 사전지식과 구조를 익히게 함으로써 이야기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방법

이다(민기연, 2007). 이야기를 읽은 후 내용 이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나타내는 자폐성장애 아동에게는 단순히 책을 보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보다 연구

자가 아동에게 이야기 구성을 자극하는 질문을 통해 보다 쉬운 이야기 구조를 나타

낼 수 있는 스토리 맵이 효과적인 전략이다(곽미영, 2006). 스토리 맵은 자폐성 장애 

아동의 기억력을 향상시켜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이야기를 구성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동의 자발적인 발화의 길이가 증가되도록 한다. 

스토리 맵 작성 학습을 통해 내용 이해와 이야기 구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다시 말하기가 제안되었다(김혜자, 2008; 이정미, 2010). 이야기 다시 말

하기(story retelling)는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회상하여 이야기를 

다시 말해보는 활동으로 자신이 읽은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임은정(2001)은 이야기 다시 말하기는 구어뿐만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학생의 발화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들의 이야기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스토리 맵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를 살

펴보면, Idol(1987)은 초등학교 3, 4학년 읽기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토리 맵 

훈련을 실시하여, 읽기 이해, 듣기 이해, 자발적인 이야기 쓰기의 향상으로까지 결과가 

일반화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중학교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토리 맵 교수를 

좀 더 정교화 한 Gardill과 Jitendra(1999)는 교수 결과 학생들이 이야기를 회상함에 

있어 이야기 요소들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신경화, 2008 재인용). Boulineau와 

그의 동료들(2004)은 3, 4학년 읽기 학습장애 학생 6명을 대상으로 스토리 맵 작성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야기 이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스토리 맵 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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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발화길이와의 상관 연구를 살펴보면, 단순 언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 

맵 훈련이 평균형태소길이(MLU-m)가 증가(곽미영, 2006)하였고 자폐성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스토리 맵 훈련을 한 결과 어절 수와 문장수가 증가(민기연, 2007)하였다. 

평균낱말길이(MLU-w)의 증가(이미라, 2012)와 경도정신지체를 대상으로 평균발

화길이(MLU)가 증가하였다(황혜진 ,2005). 이와 같이 스토리 맵 훈련이 학생들의 

평균발화길이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토리 맵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대상이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곽미영, 2006; 민기연, 2007; 신경화, 2008; 이미라, 2012; 정주형, 

2012; 조선구, 2009; 황혜진, 2005) 가 많았으며 대상자의 성별도 혼합 아동(신경화, 

2008; 이정미, 2010; 조선구, 2009; 황혜진 2005)이거나 남아를 대상(곽미영, 

2006; 민기연, 2007; 이미라, 2012; 장우영, 2003; 정주형, 2012;)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폐성장애 학생의 연구는 거의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대상자도 혼합아동이거나 남자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아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스토리 맵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발화의 길이를 측정하는 평균발화길이는 주로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폐성장애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 스토리 맵을 활용한 전략을 실시하였을 때 이야기의 내용이해와 평균어절

길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 맵 작성이 자폐성장애 학생의 내용이해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스토리 맵 작성이 자폐성장애 학생의 평균어절길이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 아동은 (ᄀ) 병원이나 장애 관련 기관에서 자폐성 장애 3급을 

진단 받은 학생, (ᄂ) 생활연령이 만11∼15세인 여학생, (ᄃ) 한국 웩슬러 학생 지

능검사(K-WISC-Ⅳ, 곽금주 외, 2011)를 실시한 결과 지능이 65이상인 학생, 

(ᄅ) 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영 외, 2004)에서 원점수가 45점 이상인 학생, (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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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습 기능검사(박경숙 외, 1989) 읽기 Ⅱ에서 검사점수가 2∼3학년인 학생, 

(ᄇ) 연구의 참여에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학생이라는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폐성

장애 학생 3명이다. 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표 1> 대상 학생 검사결과 및 특성

대상1 대상2 대상3

연령 11세 14세 5개월 11세 2개월

성별 여 여 여

지능지수

동작성지능 96 동작성지능 70 동작성지능 73

언어성지능 68 언어성지능 66 언어성지능 64

전체지능 78 전체지능 69 68

CARS(자폐증 
평정척도)

30 35 33

언어문제
해결력검사

37점(8세수준) 16점(6세수준) 11점(5세수준)

구문의미
이해력검사

51점(9세수준) 49점(8세수준) 45점(7세수준)

기초
학습
기능
검사

읽기
Ⅰ

5.5학년 5.4학년 5.4학년

읽기
Ⅱ

3.2학년 2.6학년 2.2학년

읽기이해 특성

Ÿ 글자를 읽을 수 있 

으며 쓸 수 있다.
Ÿ 읽는 내용의 

전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어려움이 
있다.

Ÿ 전반적인 내용 
이해보다는 특정한 
단어, 문장을 
기억한다.

Ÿ 글을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Ÿ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보다는 
그림에서 보이는 
행동만을 이야기 
한다.

Ÿ 읽은 내용의 
사실만을 알고 
있으며 추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Ÿ 글을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Ÿ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Ÿ 단편적인 사실과 
특정단어를 이야기 
한다.

의사소통 특성

Ÿ 타인과의 대화가 
원활한 편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Ÿ 먼저 말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 
한다.

Ÿ 주어와 동사의 
표현이 맞지 않아 
의도된 내용과 
다르게 표현된다.

Ÿ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먼저 말을 
시작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는다.

Ÿ 질문에 간단하게 
답한다.

Ÿ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바닥에 눕은 경우가 
있다.

Ÿ 의사소통은 짧은 
문장으로 말을 한다.

Ÿ 다른 사람에게 먼저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에도 간단하게 
답할 수 있다.

Ÿ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사물, 상황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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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설계

스토리 맵 작성이 자폐성장애 학생의 내용이해와 평균어절길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 간 중다기초선 설계(multiple baseline across 

subjects)를 실시하였다. 기초선은 최소 3회기 이상의 안정적인 자료점을 확보한 뒤 

중재를 시작하였다. 중재는 3회기 연속 안정적일 때 다음 대상에 중재를 도입하였고, 

연속 3회기 80%를 유지할 때 중재를 종료하였다. 유지는 중재가 종료된 후 2주 후에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에서 연속 2회기 동안 수집하였다.

3. 연구절차

1) 실험 장소

연구는 대전광역시 D아동청소년발달센터의 교실에서 실시하였고, 3명의 대상학

생들은 연구자와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책상위치는 학생이 연구자와 1:1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문 쪽 보다는 연구자와 벽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

하였다. 인지학습치료실에 맞는 책과 기타 필요한 물품이외에는 배치하지 않았으며 

조용한 환경에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 실험 기간

실험은 주 2회 40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험기간은 2015년 2월 9일부터 2015년 

4월28일까지 실시하였다. 

3) 실험 절차

(1) 기초선 단계

중재를 시작하기 전 3명의 학생 모두에게 기초선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학생에게 이야기에서 중요한 어휘를 점검하고, 그 어휘에 대해 설명한 후 대상학생

에게 이야기 글을 읽게 하였다. 이야기 글을 읽게 한 후 내용 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학생에게 격려의 말(예-“천천히 생각한 후 풀어 보자”)이외에는 어떤 촉구도 

하지 않았으며 내용 이해 검사 후에는 5분간 휴지시간을 갖고 바로 전에 읽은 이야

기를 회상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잘 생각

해서 말해보자” 라는 언어적 촉구만 하였다. 대상학생이 말을 시작하지 못하고 10초

이상 머뭇거릴 때에는 “이 이야기에서 누가 나왔지?”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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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고 말을 

연결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재를 시작하기 전 최소한 3회기 동안 연속적

으로 기초선을 수집하고 학생들의 수행이 안정세를 보일 때 대상 1의 중재를 시작

하였으며 중재 실시 후 학생이 변화를 보일 때 대상 2의 중재를 실시한다. 대상 2의 

중재 후 목표행동이 증가를 보이면 대상3의 중재를 실시하였다.

(2) 중재 단계

중재단계에서는 1주일에 2회 회기당 40분을 기준으로 총 9회기의 중재를 실시

하였다. 스토리 맵에 대하여 이야기를 읽게 한 다음 학생과 함께 문법요소 배경, 문제, 

목표, 사건, 결말에 대한 요소를 확인한다. 스토리 맵을 작성 해 본 후 내용 이해 검

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대상학생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도록 4개의 그림카드를 보고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스토리 맵을 활용한 중재 전략의 지도는 <표 2>에 제시

하였다.

<표 2> 스토리 맵을 활용한 중재 전략 지도

과
정

주요 활동 유의점

도
입

1. 제목을 보고 이야기하기
 - 학생과 함께 제목을 읽어보고 전체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배경지식 이야기하기
 - 제목이나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Ÿ 연구자가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학생이 반응을 
보면서 조절한다.

Ÿ 동기유발과 흥미를 
위해 주의집중 
하도록 유도한다.

전
개

3. 연구자와 함께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기
 - 연구자와 함께 읽어가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4. 스스로 읽기
 - 적당한 소리로 읽거나 묵독을 하도록 한다.
5. 주요 어휘와 이야기 문법 요소 확인
 - 모르는 어휘는 이야기 내에서 앞 뒤 문맥으로 유추해 보도록 

한다.
6. 스토리 맵 작성하기
 - 이야기 문법 요소와 스토리 맵에 대해 설명하고 중재 1, 2 회기 

동안 함께 작성한다.
 - 대상학생은 이야기를 회상하여 스토리 맵을 스스로 작성한다.

Ÿ 읽기에 오류를 
보이는 부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Ÿ 글을 읽을 때 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Ÿ 중재 3회기부터는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평
가

7. 내용이해 평가
 - 준비한 질문 문항에 대해 대상학생이 답을 찾도록 한다.
8. 이야기 구성하기
 - 이야기 문법 요소가 들어가도록 지도한다.
 - 그림을 보면서 순서대로 말하도록 한다.

Ÿ 이야기를 구성할 
때 녹음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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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입단계

도입 단계에서는 이야기에서 제목을 훑어본 다음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유추

하도록 하였다. 대상학생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

야기하도록 하여 학생의 사고를 활성화하고 자극하도록 하였다.

② 전개단계

연구자와 함께 학생이 이야기를 읽어가며 읽기에 오류를 보이면 다시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너무 큰 소리로 읽게 되면 내용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여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스스로 

읽을 때에는 이야기의 읽던 곳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연필로 그어가면서 읽도록 하며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긋도록 하였다. 중요한 어휘나 모르는 단어는 내용의 전체 내용

이나 앞뒤의 문맥을 활용하여 알 수 있도록 연구자가 발문을 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의 문법 요소를 연구자와 확인해 보았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나 그 외 인물들을 알아보고 주요 사건이나 갈등을 대상학생이 찾도록 

하는 과정을 알려준다. 주인공과 그 외 인물들이 사건해결을 하기 위해 어떤 시도나 

행동을 했는지 같이 찾아보고 확인하다. 연구자는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과 결과를 

대상학생에게 설명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글을 읽고 느낀 점이나 교훈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다.

이야기 문법 요소를 확인하고 연구자와 함께 스토리 맵 작성이 익숙해지도록 중재 

2회기 동안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 대상학생은 스토리 맵을 작성하고 자신이 작성한 한 

것을 다시 한 번 읽어 보도록 하고 이야기에 대해 다시 말하기를 시행할 것을 말해 

주었다.

③ 평가단계

이야기의 내용이해를 검사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질문 문항을 주고 스스로 읽으

면서 답하도록 하였다. 내용이해 검사 후 이야기를 구성해 보도록 하며 대상학생이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3) 유지

유지검사는 중재가 끝난 2주 후, 2회기에 걸쳐 실시한다. 유지 검사는 기초선 

검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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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도구

(1) 이야기

2009 초등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3년 초등 1∼2학년 교과서와 2014년 

3학년의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들 중 글의 길이, 등장인물의 수 등 글의 수준이 비슷한 

글로 선정하였다. 이야기 목록은 <표3>과 같다.

<표 3> 이야기 목록

단
계

회
기

과목명 이야기 제목 책이름 출판사

기
초
선

1 국어 1-1 나 소 세 마리
358가지 어린이를 
위한 이솝우화전집

문학세계사

2 국어활동 1-2 가 감기 걸린 날 감기 걸린 날 보림

3 국어 2-1 가 수탉과 돼지 수탉과 돼지
한국전래
동화집 5

4 국어 2-1 가 까만 아기 양 까만 아기 양 푸른그림책

5 국어 1-2 나 재주꾼 오형제 재주꾼 오형제 시공주니어

6 국어 2-2 가 내 동생은 못 말려 내 동생 영희 아이세움

7 국어 3-1 나 발레 하는 할아버지 발레 하는 할아버지 머스트비

8 국어 3-2 가 방귀쟁이 며느리 방귀쟁이 며느리 사계절출판사

중
재

9 국어 3-1 가 퐁퐁이와 툴툴이 퐁퐁이와 툴툴이 시공주니어

1 통합교과 여름 1 빨간부채 파란부채 빨간부채 파란부채 웅진주니어

2 국어 3-2 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시공주니어

3 국어 2-2 나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팥죽 할멈과 호랑이 시공주니어

4 국어 3-2 가 종이 봉지 공주 종이 봉지 공주 비룡소

5 국어활동 3-1 나 훈장님의 꿀단지 훈장님의 거짓말
은비까비의 
옛날 옛적에

6 국어활동 2-1 가 넌 멋쟁이야 넌 멋쟁이야 한국비젼북

7 국어 1-1 나 어느 날 빔보가 어느 날 빔보가 국민서관

8 국어 2-2 나 황소가 된 돌쇠 황소가 된 돌쇠 예림아이

유
지

9 국어 1-2 나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재미마주

1 국어 3-1 가 꼴찌라도 괜찮아 꼴찌라도 괜찮아 휴이넘

2 국어 2-2 나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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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이야기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정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어휘가 포함된 책을 선정하고 흥미와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책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과 조직상 특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요 낱말이나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 책이 이해력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도입부가 짧으며 이야기가 전개되기까지 

발단이 지나치게 길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유지할 수 있다. 넷째, Chall(1996)에 따

르면 1∼3학년은 읽기에 있어서 ‘해독 공고화 유창성 단계’로 의미를 파악하는 해독, 

음독과 묵독이 가능하고, 간단하고 친숙한 이야기나 글을 유창하게 읽는 것이 가능

하며, 친숙한 이야기나 글에 대한 해독과 낯익은 일견 단어, 의미 맥락 등이 공고화 됨 

으로써 읽기가 가능해 지는 단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1∼3학년 교과

서에 수록된 글을 선정하여 중재 초기에는 문장의 수를 15∼20개의 문장으로 시작

하여 중재의 후반에는 20개 이상의 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글의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 연구자가 내용을 수정하거나 요약하는 작업을 하였다. 

학생들이 이야기의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2) 스토리 맵

스토리 맵 작성은 신경화(2008)가 연구에서 사용한 스토리 맵을 연구자가 이야기 

자료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 인물, 시간, 장소, 사건, 시도/행동, 해결, 주제로 정리하

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이야기를 읽은 후 스토리 맵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신경화

(2008)에 제시한 스토리 맵은 누가, 언제, 어디서, 사건, 시도/행동, 해결, 주제 및 

교훈이라고 작성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질문의 형태를 자세하게 구성하여 스토리 맵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야기 문법요소를 질문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하나의 글 상자 안에 한 가지 문법

요소가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문법요소 중 글의 초반에 항상 제시되는 인물, 시간, 

장소는 한 개의 글상자 안에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3) 내용이해 검사

내용 이해 검사는 글을 읽고 난 후 학생의 이야기의 내용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범주는 사실적 질문과 추론적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사실적 이해는 사실

이나 정보의 회상을 통해 글에 나타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인물, 사건, 배경에 

관한 것, 주인공이 당면한 문제점, 주제, 사건의 순서, 문제의 해결 또는 결과 관한 

것이 포함된다. 추론적 이해로는 글에 들어나지는 않지만 등장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해석, 원인과 결과에 관계를 파악, 학생의 경험과 관련짓는 질문이 포함된다. 총 10개의 

문항 중 7문항은 사실적 질문으로 단답형 4문항, 선다형 1문항, 서술형 2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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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1점씩 배점하였다. 추론적 질문에는 선다형 1문항, 서술형 2문항으로 점수는 

2점씩 배점하였다.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13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용의 

이해가 높음을 뜻한다.

(4) 평균어절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in Clutters: MLU-c)

본 연구에서의 평균어절길이는 학생이 이야기를 읽고 다시 말하기를 한 발화를 

전사하여 C-unit(Communication unit)수와 C-unit 당 평균어절길이를 산출하였다. 

T-unit(Terminable unit)은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절로 된 문장일 수

도 있고, 하나의 주절에 구나 다른 절이 안긴 형태나, 이어진 형태의 복문도 될 수 

있다. T-unit은 2어 이상의 문법성을 지니는 발화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를 

약간 변형하여 1어 발화까지도 포함하는 C-unit이 있다. C-unit은 한 낱말로 된 

대답처럼 주절의 구조가 완전하지 않아도 발화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T-unit과 다르다. 

C-unit의 수는 권유진․배소영(2006)의 정의와 구분원칙에 따라 산출했으며 어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문자 언어에서 띄어쓰기로 표시된다(이봉원, 2008). 

따라서 국립 국어원의 띄어쓰기의 원칙에 따라 어절을 산출하였다.

평균어절길이 = 각 발화 어절 수의 합 /총 발화의 수

4. 자료 분석

1) 내용 이해 검사

총 10개의 문항 중 7문항은 사실적 질문으로 단답형 4문항, 선다형 1문항, 

서술형 2문항으로 점수는 1점씩 배점하였다. 추론적 질문에는 선다형 1문항, 서술형 

2문항으로 점수는 2점씩 배점하였다.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13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용의 이해가 높음을 뜻한다. 사실적 이해의 단답형과 서술형의 문항에 

대해 정확한 답을 언급한 경우 1점, 부분적으로 유사한 답을 한 경우 0.5점, 무응답, 

오답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추론적 이해의 단답형과 서술형의 문항에 대해 정확한 

답을 언급한 경우 2점, 부분적으로 유사한 답을 한 경우 1점, 무응답, 오답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2) 평균어절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in Clutters: MLU-c)

평균어절길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야기 구성한 내용을 녹음하고 전사하여 

계산하였다. C-unit에 대한 분석기준은 권유진·배소영(2006)의 정의와 구분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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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산출하였으며 C-unit 당 평균어절길이는 학생이 산출한 전체 어절수를 총 

C-unit의 수로 나누면 된다. 학생이 발화된 이야기는 녹음한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5. 관찰자간 신뢰도

내용이해 검사, 평균 어절 길이에 대한 자료를 연구자와 대학원을 졸업한 언어

치료사 1명이 각 대상 학생의 동영상을 촬영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채점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자와 제2관찰자가 연속 2회 동안 90%이상의 일치도를 보일 때까지 

실시한 이후에 관찰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기초선, 중재, 유지의 각 단계별로 무작위로 약 30%를 선정하여 관찰자간 일치한 

항목의 수/전체 항목의 수×100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의 

평균은 96.55%로 나타났다.

6. 중재 충실도

중재 내용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재 충실도를 검증하였다. 

중재 방법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자와 언어치료사 1명이 녹음된 중재 

자료의 20%를 선별하여 충실도를 측정하였다. 중재 충실도를 평가하기 위해 체크리

스트에 점수를 매겨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총 8문항으로 ‘그렇다’는 2점, 

‘보통이다’ 1점, ‘그렇지 않다’는 0점으로 하여 표시된 척도의 값의 합/전체 척도 값의 

합×100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92.9%의 중실 충실도를 나타냈다. 

7. 사회적 타당도

중재를 종료한 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언어병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언어

병리학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언어치료사 3명에게 검증 받았다. 타당도 질문지는 

1∼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조금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타당도는 평가에 참여한 언어치료사 3명의 

각 문항별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중재 목표의 중요성 1문항, 중재 절차와 방

법의 적절성 2문항, 중재의 기여도와 효과성 2문항, 중재의 활용가능성 1문항으로 

사회적 타당도의 평균은 9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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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내용 이해의 변화

스토리 맵 작성이 내용 이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선, 중재, 유지의 

단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기초선 기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상 학생 3명 모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스토리 맵 작성의 전략을 사용한 후 이야기 내용 이해가 5∼7점 향상

되었으며 10∼11점으로 유지 되었다. 증가의 형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학생 

모두 스토리 맵 작성이 내용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학생의 각 회기별 내용 이해의 측정 점수의 변화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대상 학생의 내용 이해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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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1

대상 1은 기초선 기간 총 3회기 동안 내용 이해에 대한 평균 점수는 5.3점으로 

평균 41.1%의 정답률을 보였다. 단어를 기억하여 단순히 묻는 문장은 답을 할 수 

있었으나 사고를 요하는 문제에서는 바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재를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내용 이해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재의 후반에는 

내용 이해의 점수가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재기간 동안 내용 이해 평균 점

수가 10.8점으로 기초선 5.3점 보다 5.5점이 증가하였다. 정답률도 82.9%로 기초선 

단계보다 41.8%가 상승하였다. 대상 1은 문제를 읽고 스토리 맵을 작성하는 것에 

바로 적응을 하여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여 내용의 이해를 묻는 답에 적절하게 쓰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중재 초반에는 사실적 이해 부분에서는 적절한 답을 찾았으나 

추론적 이해 부분에서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라고 반응을 보이며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였다. 중재 4회기부터 8회기까지 점수가 반복되어 나타내는 경향은 추론적 이해

부분에서 적절한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상 1은 중재가 진행

될수록 집중시간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추론적 이해에 대한 향상을 인식한 후

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중재 후반에는 추론적 이해에 대해 조

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점수도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중재가 

시작되면서부터 유지까지 잘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아동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야기의 내용에 흥미를 가지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

러한 태도가 다른 아동과의 점수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상 2

대상 2는 기초선 기간 총 6회기 동안 기초선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야기 이해 

평균점수가 3.7점으로 나타났고 정답률은 24.1%를 보였다. 기초선 단계 대부분의 

점수가 3∼4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상 2는 특정한 단어나 특정 상황을 기억하는 

모습들이 기초선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등장인물이나 장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여 내용 이해 부분에서 장소, 시간, 인물을 묻는 문제에서는 거의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중재기간 동안의 내용 이해 평균점수는 9.8점으

로 기초선 단계의 3.7점보다 6.1점이 향상되었다. 정답률의 평균은 75.2%로 기

초선 단계보다 51.1%가 상승하였다. 중재 초반에는 빠르게 적응하여 적절한 답을 

구하는 듯 보였으나 중재 4회기에 낮은 점수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난이도의 문제와 

대상 2의 감정 기복의 편차로 인해 연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 2는 

자신이 대답한 말에 대해 연구자가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 하여 ‘그런거야’하며 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가 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마음을 편히 가지도록 하였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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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대상 1과 마찬가지로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는 부분과 자신의 행동이나 추후에 

일어날 상황을 묻는 추론적 이해 문항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

하기 보다는 자신의 읽은 글의 구조 안에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석하여 이해한 것

으로 생각된다. 중재 후반에는 이야기를 읽을 때 문장에 밑줄을 치며 꼼꼼하게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이 읽은 이야기의 문장을 기억하여 말하기도 하며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이 중재 후반에서 유지까지 내용 이해의 점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3) 대상 3

대상 3은 기초선 기간 동안 총 9회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용 이해 평균점수가 

2.8점이었으며 정답률은 21.3%이었다. 기초선 단계에서 2∼3점의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상 2와 마찬가지로 특정 단어, 특정 상황만을 기억하여 문

제의 답을 구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재기간 동안의 내용 이해 평균점수는 9.3점으로 기초선 단계보다 6.5점이 

향상되었고 정답률은 71.8%로 기초선 단계보다 50.5%가 상승하였다. 대상 3은 중재

기간 동안 내용 이해 점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연구자의 질문에 큰 

소리고 답을 하며 자신이 아는 단어나, 상황이 나왔을 경우, 이야기의 내용을 말하거나 

연구자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다른 대상에 비해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이것은 대상 학생 스스로 스토리 맵을 작성하면서 내용의 

사실적 측면을 문제에서 요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려는 대상 학생의 특

성 때문으로 보여진다. 회기가 진행되면서 질문지에 답하는 속도도 빨라졌으며 틀린 

답을 쓰는 오류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상 3은 등장인물이나 장소,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답을 하였고, 단편적으로 사실에 기초한 질문에서는 정확한 답을 

찾았다. 하지만 추론적 질문에는 어려움을 보였으나 중재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며 끝까지 문제에 집중한 것으로 보아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2. 평균어절길이의 변화

대상 학생의 이야기 구성 시 학생이 이야기하는 전 과정을 녹음하고, 녹음된 내

용을 들으며 각 단계마다 사용한 어절을 기록하여 평균어절길이를 산출하였다. 

C-unit수와 C-unit당 평균어절길이의 변화는 <표 4>에 대상 학생의 각 회기별 평균

어절길이의 측정 점수의 변화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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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 학생의 C-unit수와 C-unit당 평균어절길이의 변화

C-unit MLC-u

기초선 중재 변화 유지 기초선 중재 변화 유지

대상 1 4.3 9 +4.7 11 3.1 5.7 +2.6 5.5

대상 2 5.5 8.1 +2.6 10 2.4 4.4 +2 4.5

대상 3 5.4 7.4 +2 8.5 2.3 4.0 +1.7 4.4

<그림 2> 대상 학생의 평균어절길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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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1

대상 1은 기초선 기간 동안 총 3회기 동안 C-unit수가 4.3개였고, 중재 기간에는 

9개로 기초선 단계보다 평균 4.7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단계에서도 C-unit

수가 11개로 중재단계보다 2개 증가된 것으로 유지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C-unit 당 평균어절길이는 기초선 단계에서는 평균 3.1개였으나 중재단계에서 평균 

5.7개로 2.6개 향상되었다. 기초선 3회기의 전체 어절 수는 39개로 평균 13개였고, 

중재 단계에의 전체 어절 수는 462개 평균 51.3개로 기초선 보다 38.3개 증가하면서 

스토리 맵 작성이 어절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유지단계에서의 전체 어절 

수는 123개 평균 61.5개로 유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상 1이 한 문장에서 

가장 길게 말한 것은 13어절로 ‘꾹’, ‘탁’, ‘뚝’ 등의 꾸며주는 말이나 접속사 등을 이용

하여 장문의 문장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2) 대상 2

대상 2는 기초선 기간 동안 총 6회기 동안 C-unit수가 5.5개였고, 중재 기간에는 

8.1개로 기초선 단계보다 평균 2.6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단계에서도 

C-unit수가 10개로 중재단계보다 1.9개 증가된 것으로 유지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C-unit 당 평균어절길이는 기초선 단계에서는 평균 2.4개였으나 중재단계에서 

평균 4.4개로 2개 향상되었다. 중재단계에서 문장에서의 문장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평균어절길이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초선 6회기의 전체 어절 수는 81개로 평균 13.5개였고, 중재 단계에의 전체 

어절 수는 315개 평균 35개로 기초선 보다 21.5개 증가하면서 스토리 맵 작성이 

어절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대상 1의 중재기간의 어절수보다 적는 것은 

대상이 하나의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두 개의 문장으로 짧게 이야기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상 1의 중재 6회기의 C-unit수가 8개이며 평균어절길이 6.4개

인데 반하여, 대상 2는 중재 6회기에서 C-unit수가 11개이지만 평균어절길이는 

4.1개로 꾸며주는 말이나 주어, 접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대상 3

대상 3은 기초선 기간 동안 총 9회기 동안 C-unit수가 5.4개였고, 중재 기간에는 

7.4개로 기초선 단계보다 평균 2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단계에서도 

C-unit수가 8.5개로 중재단계보다 1.1개 증가된 것으로 유지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C-unit 당 평균어절길이는 기초선 단계에서는 평균 2.3개였으나 중재단계에서 

평균 4.0개로 1.7개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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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 9회기의 전체 어절 수는 111개로 평균 12.3개였고, 중재 단계에의 전체 

어절 수는 271개 평균 30.1개로 기초선 보다 17.8개 증가하면서 스토리 맵 작성이 

어절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유지단계에서의 전체 어절 수는 74개 평균 

37개로 유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상 1, 2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어절길이를 

보이는 것은 이야기를 산출할 때 ‘무당벌레가 밀쳤어요’, ‘크레파스가 부러졌어요’ 와 

같이 주어, 동사로만 짧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 맵 작성이 자폐성 장애학생의 내용이해와 이야기 구성

능력과 평균어절길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 맵 작성이 자폐성장애 학생의 내용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

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스토리 맵 훈련을 실시한 결과 이야기 이해 점수와 이

야기 구성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신경화(2008)의 연구와 스토리 맵 훈련이 경도 정신

지체아동의 이야기 다시 말하기, 이야기 내용 이해, 이야기 발화길이와 어휘 다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황혜진(2005)의 연구, 스토리 맵 작성이 언어장애 아동의 

이야기 산출능력에 효과가 있었다는 곽미영(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스토리 

맵 작성’이 학생들로 하여금 글의 구조를 잘 파악하고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하여 시

각화 하는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야기를 다시 말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 구조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고 이

야기에 대한 이해력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스토리 맵 작성이 자폐성장애 학생의 평균어절길이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

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스토리 맵 작성 학습을 실행하며, 이야기 구성요소를 확인

하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각화 하여 나타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 이야기를 

다시 말 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평균어절길이를 향상시켰다. 스토리 맵을 작성하고 

이야기 다시 말하기를 통해 내용이해와 산출에 효과적이라는 이미주(2002), 이정미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야기 다시 말하기를 통해 내용 이해는 물론 이

야기 구조에 대한 감각, 지식의 회상, 구어와 어휘력에 긍정적 효과(윤혜련, 2004)를 

보였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셋째, 대상1의 평균어절길이의 기초선에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는 대상

학생의 어머니가 가정에서 실험에서 어절수를 늘리도록 연습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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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선 3회기의 전체 

어절 수의 평균은 13개였고, 중재 단계에의 전체 어절 수의 평균은 51.3개로 기초선 

보다 38.3개 증가하면서 스토리 맵 작성이 어절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읽은 책의 내용을 회상하고 기억한 것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재구성하는 과

정을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개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Morrow, 1986)는 이론을 

지지하며, 스토리 맵을 통한 시각화 전략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고 이야

기를 다시 말해봄으로써 구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야기하는 순서와 절차를 통해, 

이해력을 증가시켜 이야기 말하기 능력이 더 정교화 된다(장원경, 2009)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 스토리 맵 작성이 학생들의 이야기 이해와 어휘 다양도, 이야기 

길이가 증가되었다는 이근숙(2003)의 연구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한다. 

학령기의 자폐성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인지 학습적 도움과 언어적 활용을 도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오동열, 2013). 따라서 학령기 고학년 자폐성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학습전략을 사용한다면 이야기의 이해나 언어 능력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자폐성장애 학생의 남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자폐성장애 학생 중 여학생을 대상으로만 하였기에 

그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 문장을 기억하여 이야기를 연결하지 못하거나 낮은 이야기 산출능력을 

보이는 자폐성장애 학생에게 스토리 맵 작성 훈련은 이야기의 내용 이해와 이야기 

구성능력, 평균어절길이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령기 아동에게 필요한 

요인들과 스토리 맵이라는 중재 프로그램이 상호 호혜적으로 작용할 때 매우 효과적인 

진전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중재 프로그램의 선택은 학령기 아동의 언어적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11세와 만11세 2개월인 학생 2명과 만14세 5개월인 학생 

1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생활연령의 차이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활연령이 

같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연령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1명으로 총 3명의 자폐성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상급학교에 다니고 있는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상자의 수와 학년의 

차이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의 대상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폐성장애 학생의 평균어절길이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평균형태소길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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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낱말길이, 전체낱말수, 다른낱말수, 어휘다양도 등의 다양한 분석를 통하여 자폐성

장애 학생의 언어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치료실에서 9회기의 중재 활동과 유지를 알아보기 위해 2주일 

후 유지검사 2회기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연구가 종료된 후 치료실이 아닌 일상생활

에서 유지와 일반화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장기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상학생의 발달연령에 맞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이야기 중 줄거리가 분명하고 사건이 신속하게 진전되는 것으로, 스토리가 

간단한 것을 선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야기의 범위를 넓혀 장르별, 주제별로 책을 

선정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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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lutters of Students with Autistic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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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tory mapping program on the 

comprehension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in clutters of students with autistic 

disorder. For the baseline phase, researchers conducted a comprehension test after 

reading the prepared stories, analyzed the recordings of the story retold by the 

students,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in clutters. For the intervention phase, 

researchers trained the students to read stories and to construct story maps, tested 

their comprehension and story construction ability, and then mean length of 

utterance in clutters. The maintenance phase was identical to the baseline ph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ory mapping was effective in 

comprehension. It helped the students show better factual comprehension 

performance and inferential comprehension performance. Second, the story mapping 

training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mean length of utterance in clutters. Both the 

C-unit of all the students and the average cluster length of each C-unit were 

improved. Overall, the story mapping was positively effective in improving 

comprehension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in clutters of students with autistic 

disorder.

Key Words : story mapping program, comprehension, mean length of utterance 

in clutters 


